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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쓰는 말 1~4쪽

활동1 	 (1)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2) ‌�널빤지를 널판지로 잘못 쓸 뻔했습니다. 

(3) ‌�(예시 답안) 주꾸미를 쭈꾸미로 잘못 썼던 적이 있습니다.

활동2 	 (예시 답안)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어. 

 

꼴불견

뜻: 하는 짓이나 겉모습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우습고 거슬림. 

꼴볼견

깍듯하다

뜻: 예의범절을 갖추는 태도가 분명하다.

깎듯하다

넌즈시

뜻: 드러나지 않게 가만히. 

넌지시

똬리

뜻: 짐을 머리에 일 때 머리에 받치는 고리 모양의 물건. 둥글게 빙빙 틀어 놓은 것. 또는 그런 모양. 

또아리

활동4 	 (예시 답안) 

낱말 내가 만든 문장

 꼴불견  새치기 하는 저 사람은 꼴불견이다. 

 깍듯하다  손님을 깍듯하게 대하다. 

 넌지시  넌지시 바라보다.

 똬리  구렁이가 똬리를 틀고 있다. 

활동5 	 (예시 답안) 

잘못 쓴다고 생각되는 말 국어사전에서 찾은 말

  쭈꾸미   주꾸미

활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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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생달   초승달

  치솔   칫솔

헷갈리는 말 5~8쪽

활동1 	 (1) ‌� 정후는 줄넘기 광고지를 보고 있고, 윤서는 물비누를 보고 있다. 

(2) ‌� ‘틀리다’와 ‘다르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적다’와 ‘작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3) ‌� (예시 답안) ‘가르치다’ 와 ‘가리키다’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활동3 	 (예시 답안) 

이름 헷갈리는 단어

홍길동 적다 작다

김철수 틀리다 다르다

이영희 가리키다 가르치다

박수진 조리다 졸이다

활동4 	 적게, 다르다, 가르쳐, 조리다에 ◯표

활동5 	 (예시 답안) 

낱말 내가 만든 문장

틀리다  수학 시험 1번 문제 답이 틀리다. 

다르다  내 얼굴과 친구 얼굴이 다르다. 

작다  내 동생 키가 나보다 작다.

적다  이번 달 용돈이 적다. 

가리키다  친구가 손가락으로 북쪽을 가리키다. 

가르치다  저녁에 동생에게 수학을 가르치다. 

졸이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다.

조리다  멸치를 간장에 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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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6 	 다르다   작다   졸이다   가르쳤다   조리다

다르다

가르키다

(가르켰다)

졸이다

틀리다

가르치다

(가르쳤다)

적다

조리다

가리키다

(가리켰다)

작다

곱지 않은 말 9~12쪽

활동1 	 (1) ‌�(예시 답안) 곱지 않은 말을 사용했습니다. 

(2) ‌�(예시 답안) 욕설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 ‌�(예시 답안) 점심시간에 축구를 할 때 상대편 친구가 저에게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욕을 들

으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활동2 	 (예시 답안) 욕설은 생각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전하는 데도 도움이 안 돼. 

활동4 	 첫 번째 철수 표정: (예시 답안) 당황한 표정 또는 화난 표정

첫 번째 철수 말풍선: (예시 답안) 그럴 수도 있지. 너는 왜 욕을 하고 그러니?

두 번째 철수 표정: (예시 답안) 미안한 표정 

두 번째 철수 말풍선: (예시 답안) 정말 미안해.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활동5 	 �(예시 답안) 나는 어제 저녁에 친구에게 장난으로 욕을 한 적이 있어. 나는 장난친 건데, 친구가 기

분 나빠하는 것 같았어. 앞으로는 장난으로도 욕을 쓰지 않을 거야. 

활동6 	 (예시 답안) 앞으로는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며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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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언어 13~17쪽

활동1 	 (1) ‌�(예시 답안) 친구들이 가희는 모르는 말을 썼기 때문입니다. / 친구들이 통신 언어를 썼기 때문

입니다.

(2) ‌�셤, ◯◯, ㄴㄴ, 걍

(3) ‌�(예시 답안) 소외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활동5 	 (예시 답안)

실천 사항 1: 줄임말을 쓰지 않는다. 

실천 사항 2: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실천 사항 3: 때와 장소를 고려하여 사용한다. 

우리끼리 쓰는 말 18~21쪽  

활동1 	 (1) ‌�철희와 혜미가 어른들은 모르는 말을 썼기 때문입니다. 

(2) ‌�(예시 답안) 네, 있습니다. 

(3) ‌�(예시 답안) 지난 주말에 친구 집에서 놀 때, 친구 어머니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 못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활동3 	 (1) ‌�(예시 답안) 은어를 썼습니다. / 우리끼리 쓰는 말을 썼습니다. / 어른들은 모르는 말을 썼씁니다. 

(2) ‌�(예시 답안) 어른들과 아이들이 대화가 잘 안 통할 것 같습니다. / 어른들이 아이들의 말을 이해

하지 못해 답답해할 것 같습니다. 

활동4 	 (예시 답안) 우리끼리 쓰는 말을 잘 모르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 

활동5 	 (예시 답안) 

우리끼리만 쓰는 말 대신할 말 찾아보기 가장 적절한 말 선택하기 

 최애
정말 좋아하는 것 
아주 아끼는 것
매우 사랑하는 것 

 정말 좋아하는 것

 꿀잼
 정말 재밌다. 

아주 우스꽝스럽다. 
매우 웃기다.

 정말 재밌다. 

 인생샷
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
무척 소중한 사진 
아주 잘 나온 사진

 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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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에서 온 말 22~25쪽

활동1 	 (1) ‌�‘명소’라는 한자에서 온 말을 ‘이름난 곳’이라는 우리말로 바꾸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2) 명소

(3) ‌�(예시 답안) 독서를 할 때, 한자로 된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낱말 한/우 낱말 한/우

명소 한 이름난 곳 우

가면극 한 탈놀음 우

집 우 가옥 한

간식 한 새참 우

감사 한 고마움 우

잔반 한 남은 음식 우

얼마 동안 한 당분간 한

대하 한 큰새우 우

많이(크게) 우 대폭 한

가격 한 값 우

활동5 	 (예시 답안) 

한자에서 온 말 우리말

 금일  오늘

 익일  다음날, 이튿날

 잉여  나머지

 주시하다  눈여겨보다

용이하다  쉽다

활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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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 말 26~33쪽

활동1 	 (1) ‌�빵과 망토

(2) ‌�(예시 답안) 텔레비전, 버스 등

활동2 	 (예시 답안) 

다른 나라 말(외국어) 우리나라 말

오뎅 어묵

스시 초밥

 홈페이지  누리집

 셰프  요리사

 내비게이션  길도우미

활동4 	 (예시 답안) 아름다운 우리말을 후손들에게 잘 전해 주기 위해서야. 

다른 나라 말 우리 모둠이 바꾼 표현 국립국어원에서 순화한 표현

네티즌 생략 누리꾼

다크서클 생략 눈그늘

립싱크 생략 입술 연기

메신저 생략 쪽지창

캡처 생략 장면 갈무리

파이팅 생략 아자

보충 	 (예시 답안)

쿵푸 팬더

무술 하는 곰

보스 베이비

우두머리 아기

몬스터 호텔

괴물들이 사는 집

인사이드 아웃

안과 밖을 뒤집다.

업

위, 위로 

스파이더 맨

거미 인간

	

활동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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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띄어쓰기 34~38쪽

활동1 	 (1) ‌�동생은 ‘만큼’을 앞의 말에 붙여 썼고 오빠는 ‘만큼’을 앞의 말에 띄어 썼다.  

(2) ‌�(예시 답안) 뿐, 대로, 만한 등

(3) ‌�(예시 답안)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으면 문장의 뜻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활동2 	 (예시 답안) 문장의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 

이 만 큼 더 먹 을 게 .

먹 을 만 큼 가 져 가 .

네 뜻 대 로 하 렴 .

하 고 싶 은 대 로 하 렴 .

소 중 한 친 구 는 너 뿐 이 야 .

너 와 나 는 다 를 뿐 이 야 .

여 행 만 한 것 이 없 지 .

그 곳 은 가 볼 만 한 곳 이 야 .

활동5 	 �(예시 답안) 누나만큼 열심히 공부한다. /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다. / 단지 운이 안 좋았을 뿐이야.  

/ 건강만한 것은 없다. 

활동6 	 (예시 답안) 독서 감상문을 쓰고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겠다. 

활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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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말아야 할 겹말 39~44쪽

활동1 	 (1) ‌�쓰지 말아야 할 겹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 ‌�동해입니다. 왜냐하면 동해 바다는 바다의 의미가 두 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3) ‌�가로수 나무, 과반수 이상 

동해 바다활동3

× ◯

동해

과반수

◯ ×

과반수 이상

농사

◯ ×

농사일

국화

◯ ×

국화꽃

가로수 나무

× ◯

가로수

과정 속에서

× ◯

과정에서

생일

◯ ×

생일날

활동4 	 (예시 답안)

노모(◯) / 늙은 노모(×) 	 여생(◯) / 남은 여생(×)	 기간(◯) /기간 동안(×)

부활하다(◯) / 다시 부활하다(×)        고목(◯) / 고목 나무(×) 

철로(◯) / 철롯길(×)      	 당시(◯) / 그때 당시(×)        	몇 월(◯) / 몇 월 달(×) 

새해(◯) / 신년 새해(×)  	 내면(◯) / 내면 속(×)        	 백발(◯) / 하얀 백발(×) 

옥상(◯) / 옥상 위(×)   	 누전(◯) / 전기 누전(×)        	난관(◯) / 어려운 난관(×) 

호피(◯) / 호피 가죽(×)  	 며칠(◯) / 며칠날(×)   	 호평(◯) / 좋은 호평(×) 

예견하다(◯) / 미리 예견하다(×)        역전(◯) / 역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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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쓰이는 높임말 45~48쪽

활동1 	 (1) ‌�일상생활에서 높임 표현이 잘못 쓰이는 경우를 다룬 뉴스입니다. 

(2) 가게에서 손님을 대하는 상황입니다. 

(3) ‌�(예시 답안) 어머니와 백화점에 갔을 때 점원이 제가 사려는 옷을 높여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활동2 	 �(예시 답안) 나는 부모님과 청소기를 사러 갔을 때, 점원이 “이 청소기는 7만 원이십니다.”라고 말

했어. 청소기를 높여 말해서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 

활동4 	 나왔습니다	 커피입니다	 입니다	 이에요

활동5 	 입니다	 입니다	 이에요	 나온	 이에요


